
제1강 만주지역의 신화와 우리 신화(1) 

 

 

* 들어가는 말 :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

1. 동아시아에 신화가 있나? 

2. 신화가 있다면,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? 

3. 그 신화의 내용들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나? 

4. 동아시아 신화, 신화학의 현재 상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? 

 

 

가. 만주 신화에 나타난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의 대립  

만주족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전승하고 있다. 현재 『설부』라는 제목으로 채록되어 수집된 

것만 해도 수십 권이 나와 있다. 그 이야기책들 속에는 만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온 많  

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고, 그 안에는 우리와 관련된, 그러면서도 독특한 많은 코드들이 숨어있

다.  

우리의 서사무가에 해당하는 만주족의 창세서사시 『우처구우러번(천궁대전/ 신들의 이야기)』 

이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창세여신이자 천신인 아부카허허, 그리고 아부카허허의 몸에서 탄생

한 별자리의 여신 와러두허허, 땅의 여신 바나무허허를 비롯한 수많은 여신들이 어둠의 신인 

예루리와 싸우는 것이다. 만주족 신화에는 무려 300여 명의 여신들이 등장한다. 

 

(1) 여신들의 탄생과 인간 창조 

천모(天天) 아부카허허(아부카= ‘하늘’, 허허=‘여신’(여음女女 + 버드나무)) 

→ 물거품에서 태어나는 여신, 빛과 온기의 상징 

별자리여신 와러두허허 

지모(地天)신 바나무허허 

→ 세 명의 여신이 힘을 합해 여성과 남성을 만들다. 

 



(2) 어둠의 신 예루리의 탄생 

바나무허허를 지키는 머리 아홉 개 달린 여신 오친이 바나무허허가 던진 두 개의 돌에 맞아 

뿔과 남성 생식기가 달린 양성의 신 예루리로 변하다. 

 

(3) 아부카허허와 예루리의 싸움(빛과 어둠의 대립) 

* 와러두허허의 자작나무 주머니에 가득 찬 별자리들. 

* 하얀 얼음으로 온 세상을 덮으려는 예루리와 그것을 녹이려는 아부카허허 

(생명/ 온기/ 봄/ 빛/ 흰색- 아부카허허/ 죽음/ 한기/ 겨울/ 어둠/ 검은색-예루리) 

* 머리 아홉 개 달린 예루리의 강한 위력 때문에 와러두허허와 바나무허허가 상처를 입고 세

상이 어두워진다. 그러나 바람의 여신이 날린 바위에 맞아 땅속으로 도망치는 예루리. 

예루리의 수많은 분신들 때문에 속아서 얼음 속에 갇힌 아부카허허, 불돌을 먹여 아부카허허

를 구해준 두카허,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 강과 삼림이 된 아부카허허 

* 불의 여신 투무의 불꽃 머리카락이 별로 변하고, 투무는 하얀 돌로 변해 하늘 등불이 되어 

세상을 밝히다. 

* 북두칠성의 여신 나단, 하늘을 밝히다/ 빛 화살로 예루리의 눈을 찌르는 고슴도치여신/ 무

서운 북풍으로 변해버린 바람의 여신 시스린/ 신의 새 쿤저러가 태양 강물을 길어오다/ 

 

(4) 땅 속으로 숨어버린 예루리 

아홉 개 머리 중 다섯 개의 눈이 뽑힌 채 땅 속으로 숨은 예루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? 

→ 가장 추운 1월, 쑹화강 가에 있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<빙등절(氷氷氷)> 축제의 유래는? 

 

(5) 최초의 여 샤먼의 탄생 

매 여신이 젖을 먹여 키운 유일한 여자 아이가 최초의 여 샤먼이 되고 인류의 시조신이 되다. 

→ 샤먼의 의상, 어깨 위에 앉은 새와 모자에 앉은 새는? 

► 이 이야기에서 빛의 신 아부카허허와 어둠의 신 예루리의 밀고 밀리는 싸움은 북방 초원

지역에 폭넓게 전승되고 있는 영웅 서사시 『게세르』와 그 구도가 매우 흡사하다. 몽골, 시

베리아, 티베트까지 퍼져있는 이 영웅서사시의 주인공 게세르는 빛의 천신들을 대표한다. 그

가 도탄에 빠진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 천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고, 역시 



지상으로 내려온 어둠의 마법사 갈 둘메와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된다. 어둠과 빛의 대립, 매

우 익숙한 구도가 아닌가?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유라시아 대륙 이곳저곳에 나타나

는 걸까? 그것은 북방의 자연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? 

 

나. 만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화들- 곰 신화와 ‘웅녀’ 

(1) 만주의 자연환경과 곰 신화  

중국 헤이룽장성 서부, 대흥안령(다싱안링)산맥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은 내몽골초원, 동쪽은 

만주. 대흥안령과 소흥안령(샤오싱안링) 산맥을 품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던 민족에게 있어

서 ‘수렵’은 중요한 생활 방식. 수렵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, 숲의 주인이라고 여

겨지는 산신 신앙 등은 매우 중요하다. 

수렵민족과 곰/호랑이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. 곰 사냥과 의례, 토템과 금기. 

 

(2) 퉁구스 계통 민족들의 곰 신화 

* 에벤키족의 곰 신화와 의례 

오로첸족의 곰 신화 

아이누족의 곰 의례(이오만테-곰의 영혼 돌려보내기) 

* 곰 신화와 의례가 내포하는 ‘에콜로지 철학’ 

곰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, 곰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의 요구에서 금기들이 생겨

나지만 그것은 또한 생태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. 

* 곰과 인간의 혼인 이야기는 보통 ‘이류혼인담’이라고 불리지만,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

한 그들의 깊은 성찰이 들어있는 신화이다. 

* 오로첸족의 곰 신화와 우리나라 곰나루(웅진) 전설의 차이점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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